
유럽 화학산업 경쟁력 상실 위기!
Reach 시스템의 테스트비용 막대 … 총 코스트 3 6 6억달러 추정

유럽 화학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이 증폭되고 있어 EC(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화학산업 정책안

중 몇 가지 항목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독일 H a m b e r g에서 개최된 Cefic 총회에서 화학기업들의 생산 및 프로세스 정보 보안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독일 수상 슈뢰더(Gerhard Schruder)는 현재 정책으로는 기밀정보 보안이 어려우며 유럽 화학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스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학산업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Reach 시스템에서는 S u b s t a n c e를 등록하는데 1 1년 정도가 소요돼 모든 화학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할만할 것으로 평가되며 정보 요구조건이 체계화됨에 따라 비싼 테스트 비용의 부담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C e f i c은 7월7일 3 0 0페이지에 달하는 수정안을 E 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 e f i c은 벨기에 B r u s s e l에서 열린E u r o p e a nCouncil 회의에서 화학정책 수정안이 단순한 실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럽이 세계 화학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슈

뢰더를 비롯해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Jacque Chirac), 영국수상 블레어(Tony Blair) 등이참석했다.

C e f i c은 정책 개정안에서 방대한 정책 적용범위 및 비현실성, 입법화 가능성 및 경쟁력 개선효과 등 3가

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P o l y m e r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았는데, 혼합(Mixed) Polymer가 개별적으로 등록

되면 컴파운더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ndocrine Discrupter를 정책 개정안에 포함시킬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ach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포물레이션의 세부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으며

화학제품의 Safety Data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C e f i c은 유럽의 화학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사업활동 범위를 넓

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 C는 유럽 화학기업들이EC 화학정책을이행하기 위한코스트가 총 3 2 0억유로( 3 6 6억달러)에달해 코스트 부

담이크기때문에R & D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메이저 화학기업 가운데 B A S F의 코스트는 5억유로, Rhodia는5 0 0 0만- 1억유로, Wacker-C h e m i e는 5 0 0 0만유로

로 추정되고 있다.

비화학기업(Non-Chemical Firm)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코스트도 화학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데, Ford는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보고서(Safety Report) 2만- 2만5 0 0 0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코스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안이 유럽 화학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나 대단히 부정적이다. 중국은 투자 및 임금 코스트가 유럽의 각각

50%,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 h o d i a는 현재의 매출액 수준으로는 R e a c h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테스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에 유럽지역 생산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Rhodia는 현재 몇몇 화학 관련제품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

고 있으나 이전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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